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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편익에 따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시장세분화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1)

고 미영* · 고 계성** · 전 상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의 추구편익을 도출하고, 이

를 기준으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라 세분시장

별 인구통계적 특성 및 관광행태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3부를 회수했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35부를 제외한 

208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실증분석에 사용했다. 

  추구편익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험 및 학습, 유산가치, 일상탈출, 

유대관계, 신체 및 야외활동, 자연경관 감상이라는 6개의 요인이 도출됐다. 또한 도출

된 6가지 추구편익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이 형성됐다. 

군집 Ⅰ은 ‘다목적 추구형’, 군집 Ⅱ는 ‘유산가치 추구형’, 군집 Ⅲ은 ‘자연경관 추구형’, 

군집 Ⅳ는 ‘일상탈출형’으로 각각 명명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산일출봉 방문객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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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은 인류의 보물이자 국가의 자산이다

(www.unesco.or.kr). 1872년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된 후 국가의 보물을 

보전하기 위한 계기 차원에서 국제적인 보호협약(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 

결성되면서(www.nps.go), 국가별 세계유산의 가치인식 촉진, 세계유산 이해, 지역사

회와의 파트너십, 방문객 관리 등에 기초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2). 

  국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성산일출봉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13년도까지 총 1,170만 명이 방문했다(http://jejuwnh.jeju.go.kr). 이는 세계

자연유산지구 전체 방문객 2,113만 명의 55.3%에 이르는 수치로, 성산일출봉이 대표

적인 자연탐방의 거점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자연 관광지임을 입증하고 있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연유산의 상징성 확보와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

을 위한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2012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개관했다. 세계자연유

산센터에서는 자연유산의 가치 홍보, 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 국제교류 및 

급증하는 국내외 방문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wnhcenter.jeju.go.kr). 성산일출봉은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심과 발

전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매력을 지속적으로 보존함은 

물론 증가하는 방문객들의 욕구와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문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미영·고계성·양필수, 2011). 

  기존 세계유산 관련 연구는 그 중요성과 가치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

았다. 일부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방문객의 관광동기(Poria, Reichel, & Biran, 

2006; 오민재·이후석·양승용, 2009; 오민재, 2012; 최영희·이훈, 2009; 고미영·

고계성·양필수, 2011), 관광매력물 관리(Shackley, 1999; Laws, 2001; Garrod, 

2003), 문화유산관광객 체험(김지선·이훈, 2011), 지역주민 인식(조문수·박시사·

노경국·오상운, 2008; 오상운·노경국, 2011)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방문객 

시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해 방문객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차원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지구 방문객의 욕구와 구체적인 행동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추구편익(benefit sought)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문객의 욕구와 필요가 충족됨으로써 얻게 되는 추구편익(benefit sought)을 파악

함으로써 방문객의 욕구와 행동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애주·김희진, 

2000). 또한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관광지 전략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 방문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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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편익 파악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구편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박득희·정희진, 2014). 

  한편 방문객 시장은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관광시장을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는 시장세분화를 통해 각 세분시장의 특성을 보다 자세

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분시장별 방문객 행동패턴을 예측하거나 여행형태

를 이해함으로써 방문객 및 유산관리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일의 대표적인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성

산일출봉의 방문객들의 추구편익을 파악하고, 추구편익을 근거로 방문객 시장세분화를 

하고자 한다. 또한 세분시장별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세분시장

별 특성에 기반한 방문객 관리 방안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추구편익

  추구편익(benefit sought)은 인지된 가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필요나 

욕구로서 관광활동 시 발생되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정의

할 수 있다(Hunt, 1975; Clements, 2000). 이러한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편익의 뭉치(bundles of benefits)는 상품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 혹은 관광객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유필

화·김용준·한상만, 2001; 홍성화·부석현, 2006). 유형상품이나 서비스 이용과 관

련되어 관광객들은 속성과 편익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듯이,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느끼고 추구하고자 하는 물리적 속성들은 모두가 편익이며 타 경쟁 관광지와의 차별

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usbands, 1994).

  현재 관광학 분야에서는 추구편익 변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축제, 골프장, 생태, 와인, 헬스(Health), 주제공원, 컨벤

션, 관광가이드, 농촌 분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유산관광지 방문객 대

상의 국내 연구는 주로 관광동기, 인식, 관리, 관광자원화, 태도, 개발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추구편익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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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추구편익 선행연구

연구자 추구편익 변수 연구대상 및 장소

Almeida et al. (2013)
자연휴식, 가족친화성, 교육활동, 비용, 체험활동, 
축제, 날씨, 미식 등 19개 변수

스페이 마데이라 
섬 관광객

Frochot (2003)
모험, 일탈, 문화경험, 자연활동, 휴식, 농촌생활, 
자연매력 등 13개 변수

스코틀랜드 방문객

Jang et al.
(2002)

자연환경 및 체험, 안전, 날씨, 유흥과 오락,
야외활동, 동반자 친목, 가치, 역사문화 체험 등 
31개 변수 

 미국 방문 일본관광객

Sirakaya et al.
(2003)

자연, 가족애, 문화체험, 일탈, 교육, 문화경험과 
지식, 라이프스타일 등 30개 변수

터키 방문 일본관광객

홍성화·부석현(2006)
스트레스해소, 건강증진, 관광경험, 자연경관감상, 
오락, 낭만과 향수 추구 등 14개 변수

제주도방문 내국인 패키
지관광객

이후석·오민재·맹창호
(2010)

일상탈출, 신체적 활력, 접근편리, 문화경험, 호기
심, 지식습득, 자연경관 등 18개 변수

수도권 거주 실버관광객

박득희·정희진
(2014)

일상탈출, 활력, 자연의 매력, 탐험심, 문화체험, 
즐거움, 관광지 방문 등 18개 변수

25세-34세 싱글여성 

이민수·박덕병·
윤유식 (2006)

야외활동, 자연경관, 문화기념품 체험, 지역특산품
추구, 품격추구 등 26개 변수

충청, 경상, 전라 등 농촌
관광마을 방문객

자료: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2. 시장세분화 

  시장세분화는 시장선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시장을 동질적

인 하위그룹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Encyclopedia of Tourism, 2000; 유필화·김용준·

한상만, 2001). 고객의 심리적 기준을 토대로 관광소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장세분

화 기법은 가장 적절한 기법으로 인식되면서, 1968년 적용된 이후 관광분야에서도 활발하

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rochot, 2005; Tkaczynski & Rundle-Thiele, 2010). 

  시장세분화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 심리적 특성, 지리적 특성, 지출, 추

구편익, 관광행태 등 다양한 시장세분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Jang et al., 2002; 

Hu & Yu, 2007; Yoon & Uysal, 2005; 고미영·고계성·양필수, 2011). 특히, 시

장세분화는 관광객의 관광동기 이해 및 행동패턴 예측, 그리고 만족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목적지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모색에도 적절하다고 언급되고 

있다(고호석·이준협, 2003; Ahmed, Barber, & Astous, 1998). 시장세분화의 목적

은 자원, 서비스, 상품의 유용한 할당을 수행하는 관리자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익

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은 고객 분류를 통한 세분화 과정 없이는 불가능

하다(Huang & Sarigöll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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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세분화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촌관광, 도보여행, 엑스포 및 축제, 스

포츠, 관광지, 골프장, 와인 등을 중심으로 참여 관광객 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노경국, 2011; 소국섭·김현, 2007; 이충기·오민재·장혜영, 

2013; 박덕병·문선희·윤유식, 2010).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대상의 의료, 

향토음식, 비무장지대 관련 연구(김영국·서보원·안태홍, 2011; 박성희·김미경, 2011; 

심성우·송학준·이충기, 2009; 김윤경·김성섭·김미주, 2011)외에 관광지 이미지 및 

매력과 접목된 연구(이승곤·류재숙, 2007; 한승엽 외, 2007; 장애옥·최병길, 2010) 

등 관광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세계유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방문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관광동기를 기준으로 시장세분화를 한 결과 ‘탈일상친화형’, ‘문

화유산형’,‘기분전환형’, ‘관광자원형’ 4가지 세분시장이 도출됐다(오민재, 2012). 또한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성산일출봉, 한라산, 만장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관

광동기를 기준으로 3개의 세분시장(관광자원형, 탈일상친화형, 자연유산형)을 제시했

다(오민재·허석·양승용, 2009).

  국외 연구에서는 마카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유산형’, ‘카지노

형’, ‘기타형’ 3개의 세분시장으로 분류됐으며, 각 세분시장별 비교를 통한 마케팅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다(So, AN Dioko, & Fong, 2012). 미국, 캐나다를 방문 또는 방문

계획이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연 및 환경, 지식 및 오락, 

역사와 문화, 야외활동, 가족 및 휴식, 일상탈출, 가치, 라이프스타일 등의 추구편익 요

인이 도출되었고, 추구편익을 이용해 시장세분화 한 결과 ‘자연추구형’, ‘일탈추구형’,

‘가족친화형’ 3개의 세분시장이 제시되었다(Jang, Morrison, & O'leary, 2002). 이 

밖에도 관광학 분야에서 시장세분화 관련 연구는 농촌관광, 실버관광객, 축제, 유산관

광, 섬 관광지(Frochot, 2005; Almeida, Correia & Pimpao, 2013; Huan &  

Sarigollu, 2008, Moreral & Albaladejo, 2007) 등 연구대상과 장소가 확대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개요

  2007년 7월 2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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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자

연유산으로 등재됐다(www.unesco.org).해뜨는 오름이라고도 불리는 성산일출봉

은 약 4만에서 12만년 전 얕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

인 응회구이며, 높이 182m로 제주도 동쪽 해안에서 사발 모양의 분화구를 잘 간직하

고 있다(www.unesco.or.kr). 성산일출봉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됐으며

(wnhcenter.jeju.go.kr), CNN에서 선정한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

(travel.cnn.com). 

  연구 대상지인 성산리는 성산일출봉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로 제주특별자치도 최동

단 해안가 한소반도 위에 자리하고 있다. 육지와 가까운 섬이 연안류의 작용으로 발달

한 사주에 의하여 육지와 이어진 섬 아닌 섬의 마을로 동쪽으로는 우도, 서쪽으로는 

신양과 고성, 북쪽으로는 오조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들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구성했다. 설문항

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관광행태 3문항, 추구편익 22문항을 포함하여 총 31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추구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Kim et al.(2011), 

Sarigollu & Huang(2005), Sirakaya, Yysal, & Yoshioka(2003), Shoemaker(1994), 

Beeho & Prentice(1997), Frochot (2005), Almeida(2013), 고미영 외(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추구편익 각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성산일출봉 방문을 마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성산일출봉 탐방 전보다는 탐방 이후에 조사가 이뤄졌을 때 본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

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본추출은 편의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했으며, 설문조사

는 조사 목적 및 내용,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에 훈련을 받은 조사원 4명이 실시

했다. 설문조사는 방문객들이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 출구에서 실시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방문객들과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참여도와 성실

한 답변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관광기념품을 선물했다. 

  설문조사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방문객들이 주로 많은 주말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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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 93(44.7)

학력

고졸 이하 57(27.4)

여 115(55.3) 대졸 133(63.9)
결혼

여부

 미혼 79(38.0) 대학원 이상 18(8.7)

 기혼 129(62.0)

소득

200만원 이하 48(23.1)

연령

 20대 51(24.5) 201~300만원 미만 63(30.3)

 30대 56(26.9) 300~400만원 미만 50(24.0)

 40대 67(32.2) 400~500만원 미만 15(7.2)

  50대 이상 34(16.3) 50만원 이상 32(15.4)

직업

전문직 56(26.9)

동반자

혼자 5(2.4)

사무직 48(23.1) 친구/연인 64(30.8)

서비스직 15(7.2) 가족/친지 127(61.1)

자영업/농임어업 31(14.9) 회사/동료 12(5.8)

전업주부 25(12.0)

정보원천

인터넷 133(63.9)

대학생 19(9.1) 여행사 10(4.8)

기타 14(6.7) 친구/친지 소개 32(15.4)

여행형태
개별여행 179(86.1) 가이드북/팜플렛 등 33(15.9)

단체여행 29(13.9) 합계 208

용해 총 9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43부가 회수되었으

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35부를 제외하고, 208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실증

분석에 이용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패키지 SPSS 14.0을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했으며, 자료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관광행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직

업, 학력, 월 평균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관광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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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4.7%(93명), 여성이 55.3%(115명)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자가 62.0%(129명), 미혼이 

38.0%(79명)로 나타나 기혼의 비중이 미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

대가 24.5%(51명), 30대가 26.9%(56%), 40대가 32.2%(67명), 50대 이상이 

16.3%(34명)으로 분포되어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의 경우 고졸 이하가 27.4%(57명), 대졸자가 63.9%(133명), 대학원 이상이 8.7%(18

명)로 조사되어 비교적 학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은 전문직 26.9%(56명), 사

무직이 23.1%(48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농임어업이 14.9%(31명), 전업주부 

12.0%(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에서는 개별여행이 86.1%(179명), 단체여행이 13.9%(29명)로 조사되어 

개별여행객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동반형태를 살펴본 결과, 주

로 가족/친지(127명-61.1%)와 동반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연인이 30.8%(64명), 회사/동료 5.8%(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산일출봉에 대

한 정보원천은 인터넷 63.9%(133명)이 가장 많았고, 가이드북/팸플렛 15.9%(33명), 

친구/친지 소개 15.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추구편익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성산일출봉 방문객 추구편익 22개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했으

며,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으며, 

요인 회전은 직각회전 중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이용했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

치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했으며,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

인적재량의 경우 0.4이상을 기준치로 적용했으며, 도출된 요인은 총 6개이다.

  추구편익 22개 문항에 대한 구형성검정치는 2720.360, KMO값은 .885이며, 총 분

산설명력은 70.441%로 기준치인 60%를 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도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명은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 1은 ‘체험 및 학습’, 

요인 2는 ‘유산가치’, 요인 3은 ‘일상탈출’, 요인 4는 ‘유대관계’, 요인 5는 ‘신체 및 야

외활동’, 요인 6은 ‘자연경관 감상’으로 각각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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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구편익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공통성

분산

설명력
고유치

신뢰도

계수

체험 및 학습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 획득 .796 .748

39.370 9.055 .906

역사 및 문화 체험 .781 .721

자연환경 학습 .758 .765

자연유산 관련 경험과 지식 획득 .694 .693

주변 동식물 관찰 .676 .689

자연유산에 대한 색다른 체험 .649 .690

자연유산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626 .581

독특한 자연유산을 체험 .543 .701

유산가치

지불한 비용 대비 가치가 있음 .793 .694

9.044 2.080 .751자연유산이라는 브랜드 가치 있음 .781 .726

자연유산으로서 방문 가치 있음 .660 .631

일상탈출

기분전환 .799 .791

6.999 1.610 .799일상탈출 및 여유 .748 .694

스트레스 해소 .640 .623

유대관계

동반자와 즐거운 시간 공유 .781 .788

5.539 1.274 .797동반자와 함께 자연유산 감상 .775 .689

동반자와 친목 도모 .753 .717

신체/야외

활동

신체 운동 .801 .785

5.067 1.165 .775심신의 건강 유지 .787 .742

활동적인 야외활동에 참여 .533 .589

자연경관 

감상 

자연유산의 아름다움 감상 .769 .777
4.423 1.017 .745

자연유산지구 경관 감상 .723 .722

총분산설명력= 70.441%,  KMO= .885,  Barlett의 구형성검정 χ²=27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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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구편익에 대한 군집분석

  성산일출봉 방문객의 추구편익 요인을 근거로 수준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워드

의 방법(Ward's Method)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군

집수를 가장 적합한 유효군집으로 채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방

법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표 4>  편익에 대한 군집분석

동기
요인

군집분류

F p군집 Ⅰ
(n=70)

군집 Ⅱ
(n=78) 

군집 Ⅲ
(n=12)

군집 Ⅳ
(n=48)

체험 및 학습 4.22 3.55 3.07 2.62 88.902 .000***

유산가치 4.82 4.44 4.27 3.84 40.364 .000***

일상탈출 4.84 4.20 4.41 3.96 41.712 .000***

유대관계 4.66 4.17 2.77 3.47 63.233 .000***

신체/야외활동 4.52 3.64 4.27 2.81 91.631 .000***

자연경관 감상 4.77 4.23 4.75 3.83 41.260 .000***

Pillai의 트레이스 = 1.214 (p<.001) Wilks의 람다 = .125(p<.001)
Hotelling의 트레이스 = 4.359(p<.001) Roy의 최대근 = 3.666(p<.001)

주) *** p < 0.01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구편익에 대한 군집별로 군집명을 부여했다. 군집 Ⅰ에는 

70명의 응답자가 포함돼 있었으며, 5개의 추구편익 요인들의 평균값이 모두 4점 이상

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내 ‘다목적 추구형’으로 명명했다. 군집Ⅱ에는 78명의 방문객들

이 속해 있었으며, 유산가치 요인의 평균값이 4.44로 높게 나타나 이들은 유네스코 세

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유산가치 추구형’으로 명명했다. 군집 Ⅲ은 

자연경관 감상의 평균값이 4.75로 높게 나타나 ‘자연경관 추구형’으로 명명했으며, 군

집 Ⅳ는 일상탈출 요인의 평균값이 3.96으로 높아 ‘일상탈출형’으로 명명했다. 

  판별분석결과 도출된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838로 높게 나타났다. 윌크스(Wilks)

의 람다에 대한 카이제곱은 173.481로 유의 확률값이 .000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001에

서 볼 때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의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판별

식이 실제의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해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적중률(Hit Ratio)은 93.9%

로 나타나고 있어 편익추구 수준별 집단 예측력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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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고유값 분산의 % 정준상관 Wilks의 람다 카이제곱 자유도 p

1 2.364 100.0 .838 .297 173.481 6 .000***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편익 요인
함수

1
체험 및 학습 .278

유산가치 .358
일상탈출 .353
유대관계 .154

신체/야외활동 .654
자연경관 감상 .386

*적중율(Hit Ratio)=93.9%

<표 5> 판별분석을 통한 군집분석의 타당성 검증

주) *** p < 0.001

4. 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세분시장별 특성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 추구편익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의 세분시장

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행태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결혼여부 및 동반자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성산일출봉 방문객 세

분시장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Ⅰ에 속하는 ‘다목적 추구형’은 체험 및 학습, 유산가치, 일상탈출, 유대관계, 

신체 및 야외활동, 자연경관 감상에 대한 추구편익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여성의 비중이 높고, 기혼자가 월등히 많고, 연령은 40대가 많은 편이다. 대졸 학력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방문객들이 많으며, 월 평균 소득은 대략 201~300만원 정도이다.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가족/친지와 동행하는 개별여행을 하며, 여행정보는 인터넷을 통

해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집단이다. 군집 Ⅱ는 ‘유산가치 추구형’으로 자연유산이라는 

브랜드와 방문가치가 있어 성산일출봉을 방문한 집단으로 30대의 기혼 여성이 많다. 

대졸 학력의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며, 가족과 친지를 동반한 개별여행을 주로 한

다. 군집 Ⅲ은 ‘자연경관 추구형’으로 20대와 40대의 미혼여성이 많으며, 대졸 학력의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며, 가족 및 친지를 동반한 

개별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집 Ⅳ는 ‘일상탈출형’으로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및 여유를 위해 일출봉을 방문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며, 20-30대 미혼

이 많다. 대졸학력의 전문직이 많고, 월 평균 소득은 301-400만원으로 다소 높다. 개

별 여행이 많으며, 여행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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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문객 군집별 인구통계적 특성 및 관광행태

구분
군집 Ⅰ
다목적 
추구형

군집Ⅱ
유산가치 
추구형

군집 Ⅲ
자연경관
추구형

군집 Ⅳ
일상

탈출형 

전체
(%)

χ²
p값

성별
남 13.9 16.8 2.4 11.5 44.7 .894

.827여 19.7 20.7 3.4 11.5 55.3
결혼
여부

미혼 7.7 14.4 3.4 12.5 38.0 14.253
.003**기혼 26.0 23.1 2.4 10.6 62.0

연령

20대 6.3 8.2 2.4 7.7 24.5
14.441
.107

30대 6.7 12.0 1.0 7.2 26.9
40대 12.5 11.5 2.4 5.8 32.2

50대 이상 8.2 5.8 0.0 2.4 16.3

학력

중졸 0.5 0.5 0.0 0.0 1.0
6.249
.715

고졸 10.1 8.2 1.0 7.2 26.4
대졸 20.2 26.0 4.8 13.0 63.9

대학원 이상 2.9 2.9 0.0 2.9 8.7

직업

전문직 9.6 10.6 1.4 5.3 26.9

1.390
.966

사무직 6.3 10.6 1.4 4.8 23.1
서비스직 2.4 2.9 0.0 1.9 7.2

자영업/농업 5.8 3.8 1.0 4.3 14.9
전업주부 5.3 4.3 0.0 2.4 12.0
대학생 2.4 2.9 1.4 2.4 9.1
기타 1.9 2.4 .5 1.9 6.7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8 9.1 2.8 5.2 23.1

15.762
.202

201-300만원 10.6 12.5 1.0 6.3 30.3
301-400만원 9.1 6.3 1.9 6.7 24.0
401-500만원 1.4 4.3 0.0 1.4 7.2
501만원 이상 6.7 5.3 0.0 3.4 15.4

여행
형태

개별여행 27.9 32.7 4.8 20.7 86.1 1.251
.741단체여행 5.8 4.8 1.0 2.4 13.9

동반
자 

혼자 0.0 0.0 1.0 1.4 2.4

28.334
.005**

친구/연인 10.6 9.1 1.4 9.6 30.8
가족/친지 20.2 26.9 2.9 11.1 61.1
회사/동료 1.4 1.4 0.0 0.5 3.4

기타 1.4 0.0 0.5 0.5 2.4

정보
원천

인터넷 19.2 22.6 3.8 18.3 63.9

17.306
.138

가이드북/신문 등 4.8 6.3 0.5 1.0 12.5
여행사 1.0 3.4 0.5 0.0 4.8

친구/친지 소개 7.2 4.8 0.5 2.9 15.4
기타 1.4 0.5 0.5 1.0 3.4

* p < 0.1,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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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의 추구편익을 도출하고, 이

를 기준으로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을 시장세분화 해서 세분시장별로 인구통계적 특성 

및 관광행태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세분시장별 특성 파악을 통해 성산일출

봉  방문객 관리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산일출봉 탐방을 마친 방문객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3부를 회수했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35부를 제외한 208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실증분석에 사용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4.0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고, 빈도분

석,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 판별분석을 사용했다. 

  추구편익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험 및 학습, 유산가치, 일상탈출, 

유대관계, 신체 및 야외활동, 자연경관 감상이라는 6개의 요인이 도출됐다. 또한 도출

된 6가지 추구편익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이 형성됐다. 

군집명은 해당 군집에 포함된 추구편익 변수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군집 Ⅰ은 ‘다목적 

추구형’, 군집 Ⅱ는 ‘유산가치 추구형’, 군집 Ⅲ은 ‘자연경관 추구형’, 군집 Ⅳ는 ‘일상탈

출형’으로 각각 명명했다. 인구통계적 특성 및 관광행태에 따른 각 군집별 특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Ⅰ은 체험 및 학습, 유산가치, 일상탈출, 유대관계, 신체 및 야외활동, 자연경관 

감상에 대한 추구편익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다목적 추구형’ 집단이다. 여성이며, 40

대의 기혼자가 많은 편으로 대졸 학력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방문객들이다. 월 평균 소

득은 대략 201~300만원 정도로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가족/친지와 동행하는 개별여행

을 하며, 여행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집단이다. 다목적 추구형 집

단의 경우 성산일출봉 방문을 통해 다양한 추구편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분시장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체험 학습프로그램 및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 세

계자연유산으로서의 성산일출봉의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가족 및 동반자 체험프로

그램 개발·운영 등 방문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군집 Ⅱ 는 ‘유산가치 추구형’으로 성산일출봉의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방문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30대의 기혼 여성이 많다. 대졸 학력의 전문직 및 사

무직에 종사하며, 월 평균소득은 201~300만원 정도로 가족과 친지를 동반한 개별여

행을 주로 한다. 다목적 추구편익 집단처럼 인터넷 통한 정보원천을 파악하고 가족과 

친지를 동반하는 유사한 특성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세분시장을 위해서는 세계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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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서 성산일출봉에 대한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스마트

폰 앱, 탐방안내 해설사 동반, 오디오 가이드 해설,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

법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관련 관광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방문객들을 대

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 성산일출봉의 특징, 

유산관리와 보전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군집 Ⅲ은 ‘자연경관 추구형’으로 20대와 40대의 미혼여성이 많으며, 대졸 학력의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며, 가족 및 친지를 동반한 

개별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경관 추구형 세분시장은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움과 

경관을 추구편익으로 하는 집단으로 가족 및 친지들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자연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Ⅳ는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및 여유를 위해 일출봉을 방문하는 

‘일상탈출형’ 집단이다. 세분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상탈출형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며, 20-30대 미혼이 많다. 대졸학력의 전문직이 많고, 월 평균 소득은 

301-400만원으로 다소 높다. 개별 여행이 많으며, 여행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다. 따라서 이러한 세분시장을 위해서는 20-30대 젊은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기분전

환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야외활동프로그램 및 탐방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추구편익을 도출하고, 추구편익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을 시장세분화 하여 각 세분시장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

구는 성산일출봉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방문객 행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추구편익 변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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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egmentation of the World Natural Heritage Site Visitors by 
Benefit Sought: A Case Study Seongsan Ilcul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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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market segmentation of the World Natural Heritage 

Site, Seongsan Ilculbong visitors by benefit sought. Also,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representation of the socio-demographic and travel characteristics of the segmented 
groups. Data were collected at an exit of Seongsan Ilculbong during August, 2011. A 
total of 30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243. The completed 208 
questionnaire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Results of a K-mean cluster analysis, which 
was based on six visitor benefit sought, yielded four different clusters of the visitors: 
multi-benefit sought seekers, heritage value seekers, natural landscape seekers and 
escape seekers. Results of the study represen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fours groups. Also, based on the results, marketing strategies and visitors management 
programs were suggested.

Keywords: benefit sought, market segmentation, world natural heritage site,            
          Seongsan Ilcul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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